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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이텍, 반도체 10년만에 흑자
1/4분기 영업이익 67억원 … 국내 시스템반도체 발전 가능성 제시

동부하이텍이 2001년 시스템반도체를 상업 생산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동부하이텍(대표 박용인)은 2011년 1/4분기에 매출액 1473억원, 영업이익 67억원을 기록했다고 5월16일 발표

했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미국과 일본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해왔고, 국내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라며 “10년만의 흑자 달성으로 메모리반도체 위주의 한국 반도체산업에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

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진행한 재무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 차입금을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7000억원대로 줄인

것도 흑자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동부하이텍은 앞으로 고전압 저전력 중심의 아날로그 반도체와 의료기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산업용 센서,

통신용 고주파반도체 등 복합신호소자 등 3대 기술에 개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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